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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늘 �(�j�;�j 慧�)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
�-

�'�* 森 �, 小뚫의 비교 고활을 통하여 �-

金鍾德 �*�. 高炳熙 �*

�T�h�e �B�i�b�i�o�g�r�a�p�h�i�c�a�I �I�n�v�e�s�t�i�g�a�t�i�o�n �o�f 삼�I�e �G�a�r�l�i�c�(�D�a�e�s�a�n 大뚫 �)

�- 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t�h�e �c�o�m�p�a�r�i�s�o�n �o�f �D�a�e�s�a�n �(大흙、 �) �w�i�t�h �S�o�s�a�n �(小쯤 �) �-

�j�o�n�g�-�D�u�g �K�i�m�, �B�y�u�n�g�-�H�e�e �K�o�h

�D�e�p�t�. �o�f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�o�f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

�K�y�u�n�g�H�e�e �U�n�i�v�. �S�e�o�u�l�, �K�o�r�e�a

�T�h�e �G�a�r�l�i�c �h�a�v�i�n�g �a�n�t�i�b�i�o�s�i�s �i�s �a�d�d�e�d �t�o �t�h�e �m�o�s�t �c�u�i�s�i�n�e �a�n�d �u�s�e�d �t�o �t�r�e�a�t �d�y�s�e�n�t�e�r�y �a�n�d �d�i�a�r�r�h�e�a

�f�o�r �S�o�-�u�r�n�-�i�n �(少陰 �A�)�. π�I�e �f�a�c�t �t�h�a�t �t�h�e �g�a�r�l�i�c�, �a �K�i�n�d �o�f �H�u�n�- 미�l�a�e�( 黃菜 �)�, �h�a�s �w�a�r�m �a�n�d �t�h�e�r�m�a�l

�c�h�a�r�a�c�t�e�r�i�s�t�i�c�s �c�o�u�l�d �b�e �p�r�o�v�e�d �b�y �a �n�a�t�u�r�a�l �e�c�o�I�g�i�c�a�l �a�c�t�i�o�n �o�f �a �f�l�y�, �D�e�l�i�a �a η �t�i�q�u�a �M�e�i�g�e�n�. �O�r�i�g�i�n�a�l�l�y

�S�a η �(쯤 �) �d�e�s�i�g�n�a�t�e�d �S�o�s�a�n �(小쯤�)�, �a �n�a�t�i�v�e �s�p�e�c�i�e�s �i�n �K�o�r�e�a�. �B�u�t �a�s �D�a�e�s�a η �(�g�a�r�l�i�c�) �(大拜�) �w�a�s �i�m�p�o�r�t�e�d�,

�i�t �m�e�a�n�t �b�o�t�h �o�f �S�o�s�a η �(小흙 �) �a�n�d �D�a�e�s�a�n �(大쯤�)�. �N�o�w �i�t �m�e�a�n�s �o�n�l�y �D�a�e�s�a η �(大쯤 �)�. 까�l�i�s �p�r�o�c�e�s�s �o�f

�c�h�a�n�g�e �o�f �m�e�a�n�i�n�g �w�a�s �r�e�v�i�e�w�e�d �b�y �f�o�c�u�s�i�n�g �o�n �t�h�e �D�o�n�g�-�u�i�-�b�o�-�g�a�m�( 東醫寶鍵�)�.

π�I�e �S�a�n�-�2�r�H η �a�e�( 흙、二十校�) �a�p�p�e�a�r�i�n�g �i�n �t�h�e �D�a�n�g�u�n �m�y�t�h�o�l�o�g�y�( 樓君神話�) �s�h�o 비 �d �b�e �i�n�t�e�r�p�r�e�t�e�d

�n�o�t �t�o ‘ �g�a�r�l�i�c �2�0 �p�i�e�c�e�( 마늘 �2�0�7�R�) ’

�b�u�t �t�o
‘ �D�a�l�-�l�a�e �2�0 �r�o�o�t�s�( 달래 �2�0 뿌리 �) ’ �. �I�t �i�s �p�o�s�s�i�b�l�e �t�o �e�x�p�l�a�i�n �t�h�a�t

�t�h�e �h�i�b�e�r�n�a�n�t �b�e�a�r �c�o�m�p�a�r�e�d �w�i�t�h �t�h�e �a�c�t�i�v�e �t�i�g�e�r �o�v�e�r�c�a�m�e �t�h�e �a�n�i�m�a�l�i�t�y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b�e�s�t�i�a�l�i�t�y �w�i�t�h

�p�e�r�s�e�v�e�r�a�n�c�e �i�n �t�h�e �d�a�r�k �c�a�v�e �s�o �t�h�a�t �i�t �c�o�u�l�d �b�e �t�r�a�n�s�f�o�r�m�e�d �t�o �a �h�u�m�a�n �a�t �t�h�e �2�1�s�t�d�a�y�, �t�h�e

�c�u�l�m�i�n�a�t�i�o�n �n�u�m�b�e�r �o�f �Y�a�n�g �(陽 �)�.

�T�h�e �g�a�r�l�i�c �d�e�c�a�m�e �a�n �a�b�s�t�a�i�n�i�n�g �f�o�o�d �a�t �s�a�c�r�i�f�i�c�i�a�l �r�i�t�u�a�l�s �b�e�c�a�u�s�e �i�t �a�r�o�u�s�e�s �t�h�e �s�e�x�u�a�l �d�e�s�i�r�e �a�n�d

�e�x�c�i�t�e�s �p�e�r�s�o�n�,�s �m�i�n�d�. �H�i�g�h �d�o�s�e �o�f �r�a�w �g�a�r�l�i�c �m�a�y �c�a�u�s�e �h�a�r�m�f�u�l �s�i�d�e �e�f�f�e�c�t�s �i�n �S�o�-�y�a�n�g�-�i�n �(少陽 �A�)

�a�n�d �T�a�e�-�u�m�-�i�n�( 太陰 �A�) �h�a�v�i�n�g �a �t�h�e�r�m�a�l �c�h�a�r�a�c�t�e�r�i�s�t�i�c�.

� 慶熙大學校 韓뽑과大學 四象뽑훨썩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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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�i�i�i�:-‘�- 를르
�-�,

대부분의 음식에 첨가되는 마늘은 소음인의 빼흉뺀평에 사용되기도 한다 �. 마늘은 溫性을 가지는 菜로서

고자리파리를 통한 자연생태학적인 방법으로 溫熱性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�. 拜은 원래 재래종인 小훨을

지칭하는 말이었지만 大흙 �(마늘�) 이 수입되연서 小쯤과 大흙 모두를 나타내게 되었고 �, 재래종인 小쯤이 재배

되지 않는 지금에는 쯤이라면 大쯤을 지칭하게 되었다 �.
〈東醫寶짧에서 인용한 훨에 대한 문장중 약간의 오류가 있음을 비교고찰할 수 있다�.
단군신화에 나오는 정�fι二 �+�f�t�' 는 ‘마늘�2�0 개’ 가 아니라 ‘달래 �2�0 뿌리’ 로 번역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�,

활동성이 많은 호랑이에 비해 곰은 겨울장을 자므로 어두운 동굴에서 陽氣가 강한 쑥과 달래를 먹음으로서

통물성과 야수성을 물리칠 수 있었고 �, 陽數의 극치인 �2�1 일만에 인간으로 승화하였다는 단군신화에 대한 한의

학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�.
제례때 금하는 음식 중의 하나인 마늘은 性愁을 일으키며 정신을 홍분시키는 작용을 알 수 있으며 �, 열이

많은 소양인이나 태음인이 마늘을 날 것으로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는 까닭을 살펴보았다 �.

�1�. 서 론

식이요법은 食藥同源의 원칙하에 자신의 체질에

맞는 음식을 선택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

지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다�. 李濟馬에 의해 주장

된 四象훌學에서는 체질별 식이요법의 대강을 “태

양인은 吸聚之氣 �, 소양인은 陰淸之氣 태음인은 呼

散之氣 �, 소음인은 陽援之氣가 保命之主 �"�I�) 라 하여

性情의 조절과 함께 藥物 및 식이요법의 필요성을

밝히고 있다 �. 체질적인 취약성을 보강해주는 음식

을 위주로 식이요법이 필요하지만잉 각 학자들간의

異見으로 인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
�3�)
따라서 논

란이 되고 있는 식풍의 특성 �, 효능 등 식풍의 모든

것을 이해하여 체질별 식이요법의 체계적 구성이

필요하게 된다 �.

�1�) 李협馬 �r�. 東홈흙世保元』
�2�) 宋-炳외 �r�. 며象뽑學�'�J�. �2�3�9�-�2�4�0 쪽 �. �1�9�9�7

�3�) 李義柱외 �r�. 食品에 對한 考察 �J�. �r�.사상의학회지 �J�. �7권 �1호�, �1�9�9�5

마늘 �(大앓�) 은 훈菜 중의 하나로 우리 민족과는

오래 전부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며

현재 대부분의 음식물에 들어가는 향신료이다 �. 마
늘은 溫性이 있어 少陰 �A 빼흉�i世 �i寫에 쓰이는 .데 이

러한 마늘의 특정을 자연 생태계의 현상을 통하여

증명하고자 한다 �.
원래부터 자생하고 있던 쯤을 小쯤이라 하고 한

무제때 수입된 胡쯤을 大쯤이라하는데 �, 재래종과

수입종과의 경쟁에서 밀린 小원은 사라지고 현재

쯤은 大쯤을 가르치게 됨을 서지학적으로 살펴보기

로 한다�. 또한 문헌상 사라진 小흙、을‘달래’로 보아

야 하는지 여부를 살며본다 �.
〈東醫寶짧〉에 인용된 大쯤 �. �I�J 、품을 비교검토하면

서 착간이 있음을 밝히며 �, 우리 민족의 탄생 설화

인 단군신화에 나오는 ‘쯤二十校’에 대한 해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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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뽑寶짧 中헛大짧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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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늘 (大풍) Éç²î�(�-�j�;�;q±�) 味辛有뚫 辛溫

파(흉‘8) 性i京(-공平) 味辛. 辛溫

부추(표菜) 性溫(-숭熱) 味辛微흩쫓 辛 i닮

마늘 �(大앓�)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�-

그 동안에는 ‘마늘�2�0�7�R ’로 하였지만 ‘달래 �2�0 뿌

리’로 되어야 함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면서 단군신

화에 나오는 쯤에 대한 의미를 한의학적 시각에서

살펴보기로 한다 �.
또한 제례를 지낼 때 왜 마늘을 금해야 하는 까

닭과 의미를 한의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�.

�H�. 본 로
‘�-

�1�. 마늘의 성미 �(性味�) 에 대하여

백합과에 속하는 마늘 �(�A�l�l�i�u�m �s�a�t�i�v�u�m �f�o�r�.

�p�e�k�i�n�e�n�s�e �M�a�k�i�n�o�4�}�) 은 우리 나라 중부 지방을

기준으로 양력 �1�0 월 중하순경에 심어 이듬해 �4월경

에 수확
�.�5�)
하는 越 �� 하는 채소 중의 하나이다�. 보통

월동하는 작물로는 밀 �, 보리 �, 배추 �, 무 �, 시금치 등

이 있는데 이들은 월동하는 과정에서 겨울 기운을

받아 일반적으로 冷性 �, 寒性을 가진다�. �(도표 �1 참

조�) 그러나 �A�l�l�i�u�m 속 �(마늘 �, 파 �, 부추 �, 양파 �, 달

래�) 식물은 특이하게 溫性을 띠고 있으며 ‘톡’쏘는

듯한 맛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�. �(도표 �2 참조�)

이러한 특정을 자연생태계에서 고자리파리

�(�D�e�l�i�a �a�n�t�i�q�u�a �M�e�i�g�e�n�) 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

인할 수 있다 �. 파리의 일종인 고자리파리는

�A�l�l�i�u�m 속 식물에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으로서

흙속에서 번데기 상태로 캉眼하고 있다가
�6�)
봄철 지

하부 購훌을 직접 가해하여 軟屬病을 발생하게 한

다
�7�)
추운 겨울철에 생존을 위해 번데기 상태로 겨

울잠을 자고 난 고자리파리는 越장하는 채소중 溫

〈표 �1�) 월동하는 작물의 性味

〈표�2�) 월동하는 �A�l�l�i�u�m 속의 性味

�

파의 일종인 胡意 �(왜파�) 을 性溫味辛이라 합 �. �(來홈훌훌

性이 있는 마늘 �, 파 등의 �A�l�l�i�u�m 속 식물에 기주특

이적으로 기생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�. 고자리파
리의 특이적 행동을 통하여 �A�l�l�i�u�m 속 식물이 溫性

이 있음을 알 수 있다�.

�2�. 大뚫�, 小흙과의 구분에 대하여

大쯤 �, 小쯤의 구분에 대하여 〈本草鋼텀〉에서는

크기 �, 쪽수 �, 맛의 차이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별하

고있다 �.

집에서 재배하는 大품과 小참은 구분이 있는데 根효

이 작고 쪽수가 적으며 매운 맛이 강한 것을 품‘이라

하니 小참을 가리키는 것이고 �, 根꿇이 크면서 쪽수가

많고 법우연서 단맛이 있는 것을 채라 하니 大참을

�4�) 李昌福 �r�I 大韓植物圖鐘�A�, �2�0�3 쪽 �I �1�9�8�2

�5�)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�1종 도서 연구 개발위원회 �,�.�I 농업 �A�, �1�3�9 쪽 �I �1�9�8�6�.
�6�) 박정규 둥외 �r�, 고자리와리의 발생소장과 夏眼상황�J�, �r障應昆誌�:�J �2�9 호 �I �1�9�9�0
�7�) 방정규 둥외 �r�I 고자리파리 越캉훔의 꺼꺼�t 와 �E￥ �i�t 位휩 �, �� ￥ �i�t 時뼈 및 有效積算溫않와의 관계 �J�, 퍼젊융文集 �� �2�9 권 �I �1�9�8�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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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�f는 것이다
�8�)

또한 大월。 �1 짧 또는 胡쯤이라 불리는 까닭과 자

생하고 있던 젊이 어째서 小쭉�S로 명칭이 바뀌었

나에 대해 〈本草鋼目〉에서는다음과 같이 셜영하고

있다 �.

弘景이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이 짧를 大풍이라 하고

참을 小拜。�1 라 하는데 서로 비슷하다 �. 時珍이 말하기

를 孫‘�|面의 홈짧에 張 이 西城에 사신으로 가서 비로

소 大참을 얻었다 �. 훌쳐홍는 곧 小참이니 본래부터 있

던 품종이다 �. 大뿜‘은 오랑캐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

胡라는 이륨이 있다 �. 二월 �(�/�J 、웠 大웅힘은 다 �E輩菜

에 속하므로 -黃이라 칭한다
�9�)

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붉 大흙 胡쯤에대한

정의를달리하는경우가많았는데�, 고려 고종 �1�9 년
�(�1�2�3�2�) 에서 �3�8 년 �(�1�2�5�1�) 사이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

고 조선 태종 �1�7 년 �(�1�4�1�7�) 에 중간된 〈鄭藥救急方

�)�1�0�) 에 의하연 小쯤과 大품이 나오는데 小흙‘은 子

라 하여 月ι老 �(딜노�) 로 표현하고 있지만 大흙、에대

한 뼈名을 李德鳳은
‘

�a ��女ζ’ 미이라 하고 申榮日은

‘羅法ζ’ 이 라
�1�2�)
주장하고 있는데 인쇄가 흐릿한 원

문을 자세히 살펴보면
‘

�a 法 �G
’

이 타당하지 않을까

하는데 좀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�.

조선조 世宗 �1�5 년 �(�1�4�3�3�) 에 완성된 〈獅藥集成方〉

에서는 풍 �(�/�J 、흙�) 을 ‘月ζ賴伊�(달래 �) ’로 표현하고 �,

흙 �(大쯤�) 는 ‘마눌’이라 하는데 그냥 쯤이라고도 표

현하고 있다 �1 씨 중종 �2�2 년 �(�1�5�2�7�) 에 나온 〈히�I�I豪字

會〉에서는쯤 �(一名 胡흙 �) 은 마늘 �, 小쯤은 달래�, 野
쯤은 족지라 하였다

�1�4�)
광해군 �5년 �(�1�6�1�3�) 에 완성된

〈東醫寶짧에서는 大뿜은 ‘마늘’�, 小쯤은 ‘족지’�,

野쯤은 ‘딜랑괴’라표현하고 있다 �1�5�)

한편 숙종 �2년 �(�1�6�7�6�) 朴世堂에 의해 편찬된 〈總

�*
몇〉에서는 흙을 ‘마늘’로 이해하고 있으며 토지의

질에 따라 매운 맛과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고 있어

〈本草鋼덤〉에서 맛과 크기의 차이로 大흙 �, 小흙을
구분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小쯤이 더 이상 재재되

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�.

마늘은 매우 부드러운 토질에 마땅하다 �. 흰색의 부드

러운 흙에서는 마늘에 단맛이 있으며 크기가 크다 �.
검은 색의 부드러운 흙에서는 맛과 크기가 약간 떨어

진다 �. 척박한 땅 �(剛 �5옳地�) 에서는 매운 맛이 강하며

크기가 작다�. 땅을 깊이 �3번 정도 갈아야 한다 �. �9월

에 파종한다
�1�6�)

정조 �1�4 년 �(�1�7�9�0�) 에 간행된 〈廣濟秘 〉에서는 大

쯤을 ‘큰만늄’로 표현하고 있는데
�1�7�}
이는 쯤은 마

늘 �, 大흙은 큰마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본래부터의

�8�) 李時珍�r�, 本草鋼目』 卷二十六 �r�, 쯤�J�. �(前略 �) 時珍日 家풍有二種 根효뺑 �l、而짧少 �� 흉者 쯤也 小흙也 根홍많大而짧多

辛而帶 �i�t 者 뼈也 大쯤也 �(後略�)

�9�) 李時珍�r�, 本草鋼텀」 卷二十六 �r�, 짧 �J�. �(前略�) 弘景日 今 �A謂짧훌大확‘ 풍홈小쯤 以其氣흥財 �!�:�J�i�!�'�J�.�1�!�1�. 時珍日 按孫 휩짧 ��
張 使西城 始得大훨‘�i�i�j �H�I�J�/�J 、훨‘ 乃中土舊有 而大쯤出胡地 故有胡名 二쯤 皆屬五 故通可稱 �(後略�)

�1 이 申榮 �B �r�,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�- 복원 빛 의사학적 고찰 �J�,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�, �2 쪽 �, �1�9�9�4�.

�1�1�) 李德鳳 「椰쫓救急方의方中輝훗目�R究�.�r�o�j�, 아세아 연구�J�, �1권 �, �1�9�6�3

�1�2�) 申榮 �B�, �r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�- 복원 및 의사학적 고찰 �J�,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�, �3�1�3 쪽 �, �1�9�9�4�.

�1�3�) �r輝藥集成方�J�, 췄八十표 菜部下品
�1�4�) 李盛雨 �r�, 훌훌國食品文化史�J�, �8�0 쪽 �, �1�9�8�4�. 재인용

�1이 『東뽑寶앓 �J�, 傷滾篇 卷之二 �r�, 菜部」
�1�6�) 朴世堂 �r�, 積經�J�, 上卷 �r�, 품 마늘�J�. 풍효良軟地 터軟地令중짧美�R며�4大 黑軟次之剛끓之地 辛���i�f 펴ψ�l 、 熟햄三遍 九月補호
�1�7�) 李景훌훌 �r�, 廣濟秘썼�J�, �f�#�; 之四 鄭藥單方治驗

�- �2�9�0 �-



�- 마늘 �(大앓�)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�-

재래종이던 小쯤은 보이지 않는다 �. 이와 비슷한 시

기인 정조 �2�3 년 �(�1�7�9�9�) 康命吉에 의해 저술된 〈濟聚

新編〉에는 저자가 우리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새

로운 약재 �8�3 종을 추가하였지만 오히려 小쯤은 보

이지 않고 大쯤 �(마늘 �) 만 보이고 있다 �1�8�)

순조 �2�7 년 �(�1�8�2�7�) 에 徐有찢는 당시 백과사전 격인

〈林園經濟志〉를 편찬하였는데 각 편마다 표현을 달

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�. �<灌흉志〉에는 大쯤 �,
小흙을 구분은 하나 통칭 웅둥이라하며�, �<鼎엎농〉에
서는 大흙、小琮을 구분하지만 獨頭흙을 小쯤이라 �1�9�)

하였으며 �, �<採取時令〉에서는 짧 �(마늘 �) 만 보인다 �2이

이렇듯 초기에 재래종인 �/원”、흙�) 이 있었으나 胡

쯤 �(大쯤�) 이 들어온 후 小흙 大쯤￡로 확연히 구분

되어 사용되다가 점점 구별이 애매해지는 과정을

겪게 되면서 결국 작은 크기인 小흙은 점점 사라지

고 大쯤 �(마늘�) 만 재배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�.
또한 흙의 의미가 처음에는 小흙을 가르치고 있지

만 나중에는 大흙을 가르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

이를 도식화하면 〈도표�3�> 과 같다 �.
大흙�, 小앓에 대한 인식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

달라지고 있으며 현재 大拜은 마늘 �(�A�l�J�j�u�m

�s�a�t�i�v�u�m �L�) 로서 중국과 한국에서 같은 식물로 이

해하고 있으나 小흙에 대하여서는 이해를 달리하고

있다 �. 중국에서는 小쯤을 �A�. �s�c�o�r�o�d�o�p�r�a�s�u�m �L라

하고 山월 �(�A�. �n�i�p�p�o�n�i�c�u�m �F�r�. �e�t �S�a�y�) 과 찮白

�(�A�. �m�a�c�r�o�s�t�e�m�o�n �B�g�e�, �A�. �c�h�i�n�e�n�s�e �G�. �D�o�n�,

�A�. �c�o�e�r�u�l�e�u�m �P�a�l�l�, �A�. �n�e�r�i�n�i�f�o�l�i�u�m �B�a�k�) 의

異名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�2�1�)
우리나라 식물도감

에서는 보이지 않는다
�2�2�)

이와 같이 문헌에서 사라진 小흙에 대해 郞台鉉

은 〈韓國植物圖짧에서 평안북도의 깊은 산의 수풀

속에 나는 �A�l�l�i�u�m �v�i�c�t�o�r�i�a�l�i�s �L 가 小쯤인 산마

늘이맘
�3�)
하였지만 �A �v�i�c�t�o�r�i�a�l�i�s �L 는 중국에서는

小흙、이 아닌 落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�2�4�)�, 李昌福은

�A�l�l�i�u�m �v�i�c�t�o�r�i�a�l�i�s �v�a�r �p�l�a�t�y�p�h�y�l�l�u�m �M�a�k�i�n�o

가 小詳인 산마늘이라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

있다 �. 한편 石戶용뼈은 �1�9�2�7 년 개성 부근에서 산마

늘의 재배종인 ‘장신마늘’을 발견하고 이것이 小캅

이라 하였지만
�2�5�)
확인되지 않고 있다 �. 또한 국내에

서는 달래를 �A�l�l�i�u�m �m�o�n�a�n�t�h�u�m �M�a�x 라 하고

산달래를 �A�l�l�i�u�m �g�r�q�y�i �R�w�g�e�l 라 하는데 중국에

서 말하는 小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�.
따라서 고문헌에 나오는 小흙은 현재 어느 식물

을 가르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 異說이 있다 �. 하
지만 〈獅藥集成方〉과〈뢰�I�I 豪字會〉에 의거하여 일단

달래로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�.

�3�. 東훌훨鍾에서의 大흙 �, 小밟찌 �| 대한 이해

주자 성리학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

조선 성리학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의 꽃을

피우게 되었다
�2�6�)
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중기

�1�8�) 康命솔 �r�, 濟聚新編�J�, 卷之八 훗性歌 附新增
�1�9�) 徐有향 �r�, 林園經濟志 �J�, 鼎뾰志 卷第 �- �r�/�J、원 �J�. 獨頭휴 不可共짧‘食殺 �A‘ 凡참不可食 食之傷血 �.
�2�0�) 徐有쫓 �r�, .林園經濟志

�,

�r�.�J�, 灌웰志」 卷第二 쯤 �r�, 鼎앓좋�'�J�� 第�- 菜類�r�, 仁濟志」 卷二十五 앓取時令
�2�1�) �r新編中藥大짧典�'�J�, 합「文豊出版公司 �, 中華民國 �7�0 년
�2�2�) 李昌福 �r�, 大짧植物圖뚫 �J�, �1�9�8�0
�2�3�) 李盛雨 �r�, 韓國食品文化史�J�, �8�1 쪽 재인용 �, �1�9�8�4

�2�4�) �r�i新廳中聚大짧典�'�J�, 활�d 豊出版公되 �, 中華民國 �7�0 년
�2�5�) 李盛雨 �r�,

�'

韓國食品文化史�J�, �8�1 쪽 재인용 �, �1�9�8�4

�2�6�) 崔完秀 �r�, 讓짧 鄭훌�n 훌景山水홉�:�J�, �1�9�9�3

�- �2�9�1 �-



小쯤 大풍 野풍‘‘-ÖÌeQ`%e¹�(�1�2�3�2�-�1�2�5�1�) Æ\�[[P�-�� ζ老(딜노) 大화-a �t�!�I�:�¶�(¹È±��) �.

￥훌法ζUa lÕ�¶�.�.�.
mI쫓集成方 �(�1�4�3�3�) ÆÅ�f ��- 月 ζ賴伊(달래) 뼈마둘×˜�I�IÊÓ[Wg��(�1�5�2�7�) 小쯤‘-달래 참‘(胡해마늘 野풍-족지•”!‘Æ5“��(�1�6�1�0�1Ö¡�) ��

쭈’、gq‘«[öÅS�(�1�6�1�3�) 小풍-족지, 짧子풍 大쯤 마늘 짧頭월 도야마늘 野확‘-딛랑괴

i}“�(�1�6�7�6�) 풍마늘

�:�i�1�tgQe°e¹�(�1�6�8�7�) 大쯤

\q�;r�oß�(�1�7�1�5¼š�)
�Ä�o�r쩌;�tÆùˆÜ\q�t�-�MÊ¼oß�(�1�7�6�6�) 大쯤 마날 쯤、마늘

���.N‹e°ÖÔ�(�1�7�7�1�) �Ä�o�r
��

廣濟秘& �(�1�7�9Çt 大쯤 큰마늄oß€Ze°}è�(�7�9�9�) 大츄 �c�}²”mwgq•²fø�(�1�7�9�9¼š�) 훨‘ 마늘

閔閒훌훌書(1815빼 �'�7�1ÁX 마늘

f*圍經濟志 �(�1�8�2�7�) 小뤘 獨頭쯤‘ 大쭉、짧-마늘

�政會要 �(�1�8�3Çt 小흙‘-족지 풍 마날 훌f품-달ξlÖH[—qivÊ�(�1�8�6�7�) 大쯤 마날

東뽑뚫世保元 �(�1�9�0�1�) 大함‘¿Qe¹e°“/�(�1�9�1�5�) 大쯤

廣才物調(미상) 小흙 大쯤마늘 山쯤-약지 落,행-달니

良方金꺼(미상) 小뤘족지 大앓마늘 野쭉‘-달낭귀

本草精華(미상) 小흙쪽지 大월 �c�}²˜

�- 사상의학회지 저�1�9권 제 �2호 �1�9�9�7 �-

〈표 �3�> 小앓�, 大않、의 명칭이 변하는 과정

�;女ζ �- 충섭���J�I�I�.�2�1 셜에 따릅 �.
�.�.

짧法ζ �- 申榮日의 주장
�

法ζ 필자의 주장이지만 좀더 연구해야할 것으로사료됨�.

대표적 의서인 〈東醫寶짧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

다 �. 하지만 편집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이는 곳이 있

어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�.
〈本草網텀〉에서의 구분과 같이 「場浪篇 菜部」어�l

서의 문장에서는 大월은 짧로서 ‘마늘’�, 통마늘인

獨頭홈、은같은 大흙￡로 ‘도야마늘’�, 小쯤、은’ ‘족

지’ �, 野쯤은 ‘등랑괴’로 표현하고 있으나�2�7�) �r總혀

篇 麗효門」에서는 짧가 小흙이라 하며 ’뚫毒擔�8훌에

�2�7�) ��東뽑훨앓�J�. 卷之二 「菜部」
「大쯤」마눈 ↑生溫�(�-�� 熱�) 味辛有훌 主散짧훌 除風�i웰 휠演爛續 破冷 除�l휠�. 健牌溫띨 止 �'�l�h亂陣節 嚴盛授 濟老뼈 去

짧毒 �f 향양�E월傷 �O園圖皆種�Z 經年者良 五月五日孫 。 �;똥 �.�y�, 菜也 今�A�� 입짧훌大쯤‘ 性最
�,’�| ’

�i 흉 不可食 久食傷�i�l�f�H�J�1�. 目 �O獨顆

者 짧之獨頭쯤‘앓鬼去痛 갖癡저효方多用之�(도야마늘 �)�0 久食能淸血 令髮早白〈本草〉
�r�/�J 、품‘」 족지 性溫 �(�- 공熱�) 味후有 �I�J훌 앓牌쁨溫中消웠止�'�,�1 없�J�t�t 휩 治옳뚫 �{캠�t�l�i�!�� 용 �0�- 名챔 根名짧子 生山中 爾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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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마늘 �(大앓�)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�-

쓰인다고 하고 있다�.

짧는 小쯤이다 �. 樓횡흩擔睡이 심해 소리를 지르면서 장

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�. ’훌頭뚫을 잘게 자른

다음 麻油에 개어 부스럽 위에 두럽게 불인다 �. 건조
되연 좋아지니 퍼敵하다 �. 갱

�)

이는 〈本草鋼目〉에서말하는 ‘짧가大詩이고 쯤

이 小흙이라’는것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�.
〈東醫寶鐘〉의 「外形篇 뼈門」에서 ‘흙이 �I�J 、쯤이

라’ 하고 있으며 「雜病篇 뼈門」에서도 ‘小뿜、올 쯤

으로’ 표현하고 있고 있어 같은 책에서도 다르게

표현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�.

중동은 血氣 �,�[�, 痛에 사용한다�. 생즙 �1잔을 마시연 즉시

낫는다 �. 오래된 �,�[�"痛이 있어 참지 못할 때에는 小쯤

올 식초에 끓여서 배부르게 복용하고 소금을 禁하연

신효하게낫는다
�2�9�)

小품은 학질을 치료한다�. 쯤을 잘게 갈아 짧꺼을 섞

어 格子大크기로 만들고 매번 �7九씩올 복숭아 �, 버드

나무 가지를 다린 울에 복용하는데 이를 牌寒꺼이라

한다 �3이

獨頭쯤은 통마늘로서 大흙이라 할 수 있으며 獨

頭짧‘�(大쯤�) 과 小쯤을 대비시켜 놓은 「雜病篇�짧傷

門�}�n�, �r雜病篇 解毒門
�}�2�) 을 감안하고 �, 擺훨를 치

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隔참갓法을 쓰는데 이때

쓰이는 獨頭흙 �(마늘 �) 을 고려하면 �3�3�) �r雜病篇 魔훨

門」에서 ‘짧는小拜이다’라는문장은 大쯤올 小쯤‘

으로 잘못 쓴 것이다 �. 또한 癡훨를 치료할 때 大쯤

을 주로 사용하고 �3�4�) 홉擔에도 大흉을 사용하는 것
�3�5�) 으로 미루어 보아도 착간임을 알 수 있다 �.

�4 단군신화쩌 �l 나오는 옳二 �+板’의 해석과의미

민족 탄생 기록인 단군신화는 우리 마음의 고향

이고 뿌리이다 �. 이러한 단군신화가 문헌상으로 최

초로 기록된 것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저서 중에서

三國遺事로 알려지고 있다 �. 이러한 삼국유사는 �-

�:�z�;�; 菜之美者 有좋夢之童 根짧皆如짧 �j�f�i�j 細�1 、 亦甚 �; ’

�"�f�I�' 윷 표月표日앓〈本草〉

「野쯤」 딛랑괴 性味功用 略與小쯤同多 生田野中 似훌而趣細 �4 、 �A�t�R 食之 �<�f�i�:�t 方〉

�2�8�) �r東홈寶짧�A�. 雜病篇 卷之λ「農훨門�(下�h 짧 小짧也 治짧毒 �f廳 �n니呼져흉홉�A 取獨頭참 細뼈 聊油調和 탤 �f�t�f�. 흉上 乾 �R�I�J 易
굶뿌效

�2�9�) �r東뽑寶앓�J�. 外形篇 卷之三「뼈門�J�. 쯤 血룡�v�L痛 生훌取什�i�X�- 훌 ���I�J 差 。久�,�I�i 痛不可忍 �4、협짧흙 碩服取뼈 不훨짧隨
手 빼했 〈本草〉

�3이 �r東뽑寶짧�J�. 雜病篇 卷之�j�\�. �r흉홉植門 �J�. �I�J 、쯤 治뼈 取흉 �R衝爛和짧싼 作켜語子大 每七九 뼈散뺀楊 흩下 名牌寒꺼
�@행상

�3�1�) �r東뽑寶짧 �, 雜病짧 卷之九 「諸陽門 �J�. 。凡양毒 取톰頭쯤 째 �j 、쯤 或苦즐 或水쫓 或豆葉 或흩葉 皆獨 �,�a�x 什 以律付陽處

〈本草〉

�3찌 �r東뽑寶짧�A�. 雜病篇 卷之九 「解毒門�J�. �o�X 大풍‘ 或 �l 、쯤 �#혐食之 治옳毒 〈本草〉
�3�3�) �r東뽑寶짧�A�.

�r짧갖篇�r�J�. 隔풍‘갖法�'�j�. 治癡훨題毒大痛 或껴홉麻木 先以 �i뭘紙覆其土 候先乾處톰짧 以獨頭품切片三分 �l훔安
�%흉頭土 交 �t�l�: 갖之 每五柱換쯤‘片如�1�1�* 有�+餘頭 作-處生者以풍橋爛뿔‘處짧�-�:�x�. 갖之 若痛갖至不病 不痛잦至痛 此技引

향毒之法的 有빨生之功 若짧色白 不起發 不作眼 不問 �B期 最宜多갖 〈入門〉

�3씨 �r東醫寶앓 �A�. 雜病篇 卷之八 「屬효門�(�T�)�J�. �r癡훨갖法�J �(前略 �) �0 屬합爛�R輪 先以 �i웰紙짧其上 視之先乾處 是頭也 大풍

切片 安뼈�; 以大交柱갖之三 �)�I�f�: ���n 換-쯤 �1휩者갖至不痛 不痛者갖至痛乃止 �*椰�J 百 �)�I�f�:���i�j�E 最 쫓早覺早갖웅�u�. 如有頭則
不 �,짧￡覆也 〈三因�>

�0 若十觀�R作-處生者 ���n 用大쯤�i�i�J�f���'�A�' 作 �v輔 廳�i�l�l 聚호子簡上갖之 〈三因〉。初發�I�J훨-二日急‘

以풍‘片貼其-中心以小�x�t�l�: 갓五 �)�I�f�: 而止 〈直指〉

�3�5�) �r束뽑寶짧�A�. 卷之四 「後陰門�r�J�. 鐵갖法�J �(前略 �) �0 훔짧 先取頭뿜 웰成짧子 安훔頭上 其上�X安大풍片 以交갖之 〈꺼�,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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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상의학회지 저�1�9 권 제 �2호 �1�9�9�7 �-

然선사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북방 이

민족인 몽고군의 침략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더

욱 주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

다 �. 삼국유사�3히의 「古朝蘇 王險朝離」편을 �1�9�4�6 년

출판된 삼국유사의 번역본 �3�7�) 을 통하여 살펴보면

이때 한 곰과 한 범이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神 桓

雄에게 벌어 가로되 願컨대 사랍이 되어지이다하니

神이 신령스러운 쑥 한중과 마늘 二十개를 주며 말하

기를 너회틀이 먹고 百日 동안만 햇빛을 보지 아니하

연 사랍의 형상이 되리라 하였다 �. 곰과 법이 이것을

얻어억고 �,힘한지 三七日만에 곰은 女子의 옴으로 뿔

하였으나 범은 ‘흰를잘못하여 사랑이 되지 못하였다 �.
熊女가 저로 더부러 婚뼈하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협

樹아래에서 �g응氣.있기를 빌었더니 桓雄이 거짓 化하여

이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號를 혐君 王險이라 하

였다
�3�8�)

여기에 뽑、二十校’ 라는 문장을 ‘마늘 �2�0 개’ 로 번

역하였는데 이후에 나온 삼국유사 번역본들이 한결

같이 흙 �= 마늘’ 로 번역하고 있으며 또한 한의학

관련 논문들에서도 조차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

실이다
�3�9�)
한문 사전을 보면 ‘뿜‘�= 마늘 산’으로나

오지만 단군신화에 나오는 뿜、을마늘로 번역하는데

문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�.
한무제 �(기원전 �1�2�1 년 �) 때 장건 �(張 �) 이 당시 서역

�(西域�) 인 중앙아시아를 정별하게 되어 비로소 비단

길이 열리게 되니 이때 많은 문물 교류가 이루어지

게 된다 �. 이때 수입된 마늘을 오랑캐 땅 �(胡 �i也�) 에서

들어왔다는 뜻으로 호 �(행 �) 라 하게 펌에 따라 원래

부터 자생하고 있던 산 �(흙�) 은 소산 �(小혐�) 이라 하고

호 �(햄 �) 를 대산 �(大뿜�) 이라 불리게 되었다 �4이 이는

현재 마늘의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로 밝혀지고 있는

사실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�. 따라서 우

리 나라에 마늘이 들어오는 것은 한사군 시대이후

라 할 수 있으며 �, 조선초까지 나온 문헌을 통하여

서도 쯤은 小흙을 가르치고 大흙인 마늘을 가르치

는 것은 조선중기이후이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쓰여

진 고려 시대에는 당연히 쯤은 大쯤 �(마늘�) 이 아니

라 小쯤을 지칭하는 것이다 �.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

오는 쯤을 마늘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�.
金�f훌永은 마늘의 종류가 크게 �3가지 �(小흙、 山흙

大참 �) 로 나뷔는데 그 중에서 식용 마늘인 大쯤만이

�1�0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단군신화에 나오는

‘흙二十投는 ‘마늘二妹’에 해당하여 곰과 호랑이

에게 각각 -妹 �(�1 뿌리 �) 씩 주었다고 하였다
�4�!�)
하지

만 마늘이 처음 수입될 당시 �1�0 조각의 마늘이지만
�4�2�)
씨를 뿌려 심으연 한쪽 마늘 �(통마늘 �) 이 되는 獨

頭흙이 되었다가 이듬해에 본래대로 여러쪽 마늘이

되는 기록 �4�3�)
과 약재로 쓰는 것은 한쪽 마늘 �(통마

�3�6�) 崔南善�.�r�. 新訂 三國遺事
�'�J�. 三中堂書店 �. �1�9�4�3

�3�7�) �r三國週事�J�. 사서연역회 �, 고려문화사 �. �1�9�4�6

�3�8�) �r三國遺事�J�, 卷之二「古朝짧 王옮朝짧 �J�. �(前略 �) 時有-熊-虎 同슛而居 常析子神雄 願化휠 �A 時神遺靈交�-�t�t 흙�; 十放
日 짧輩食之 不見日�t 百日 便得 �A形 熊虎得而食之‘훈三七日薦得女身 虎不能룹‘而不得 �A身 熊女者無與훌婚 故每於 �i�J�l
樹下 �n짧�a有 �I�f�!�. 雄內假化而婚之 �I�f�!�. 生子 號日�;홈君王險 �. �(後略�)

�3�9�) 권학철 박찬국 �r�. 上古時代와 古朝解時代의 醫學에 관한 文職성 考했 �J�,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�. �1�9�8�2

김종열 흥원식 �r�, 古朝활 時代의 뽑짱內容 쩌究�o�j�,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�, �1�9�8�7

깅인락 동외 �r�. 高뼈時代 以前 韓醫藥황에 關한 �R究�J�. 한국한의학연구소 �, �1�9�9�6

신순식 퉁외 �r�, 歷代 韓뽑學 文厭의 考짧 �l�J�, 한국한의학연구소 �, �1�9�9�6

�4�0�) �r本草鋼텀』 卷二十六 「짧�J�. 앞의 인용문 참조
�4�1�) 金훌永 �r�. 혐君神話의 돼究 �J�. 어문학논총 �8집 �, 조선대 �, �1�9�6�8
�4 잉 �r本草鋼目 �J�. 卷二十六 �r�. 풍�J�. �(前略 �) 胡國有풍 十子�-�.�t�* 名日胡쯤 �{혐업之大훌물동 �(後略�)

�- �2�9�4 �-



�- 마늘 �(大앓�)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

늘 �) 이 좋다는 기록
�4�4�)
을 고려하면 굳이 효과가 떨어

지는 여러쪽 마늘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�. 또한
大흙‘에비해 쪽수가 적은 小흉을 설명하는 문장에

‘十二校’ �4�5�)
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문장을

‘

�1�2 쪽
�(조각�) 小참’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

‘

�1�2 뿌리

小쯤’이라 하듯이 ‘쯤二十校’는
‘

�I�J 、쯤‘ �2�0 뿌리’ 라

하여야 할 것이다 �.
小쯤에 대하여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하게

하나의 대상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으나 〈椰藥集成

方〉에서 小쯤‘올‘月ζ賴伊 �(달래 �) ’

로 번역하였는데

이것에 의거한다면 ‘달래’가올바른 해석이라고 할

수가 있을 것이다 �. 따라서 단군신화에 나오는 ‘쯤

二十校’는 ‘마늘�2�0 개’ 가 아니 라 ‘달래 �2�0 뿌리’ 라

하여야 할 것이다 �.
흉은 五활菜 중의 하나로 그 향이 정신을 혼미하

게 하고 본래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
�4�6�)
이러한 독

특한 향기는 �%氣를 툴리치는 효과�4�7�)
가 있으므로

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의 동물성과 야수성을 제거하

는 역할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�. 李며允은 냄새

�(香 �) 에 대하여 神과 연결이 되는 방법 중의 하나로

해석하는 것 �4�8�)
을 보면 훈채류의 香을 종교적 의식

으로까지 사용하지 않았나 한다 �.
陽氣가 극성해지는 음력 �5월 �5 일 端午에 채취

�4�9�)

하는 쯤은 溫性과 熱性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겨울

잠을 자는 곰은 어두운 동굴에서 小쯤을 복용하기

가 쉬었으나 활동성이 강하면서 겨울잠이 없는 호

랑이한테는 매우 고역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�. 쯤
을 복용한 지 �2�1 일 만에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는

것은 �3�. �7 일의 의미가 매우 크다 �. �3 은 生數로서 �1

다음에 나오는 陽數이므로 陽氣가 뻗치는 의마를

가지고 있고 �, �7 은 成數로서 南方 火에 속하는 陽氣

의 극성함을 보이는 숫자이다 �. 따라서 이러한 �3과

�7이 모여서 이루어진 �2�1 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

곳을 향해 도약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

수있다 �.

�5�. 마늘의 효능과 쓰임에 대하여

마늘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〈林園땀濟志〉에

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�.

마늘은 열성 �(熱性�) 이 있으며 무척 맴다 �. 국에 넣어

끓이연 맛이 좋아지고 매운맛이 덜해진다 �. 몸을 따듯

하게 해주고 음식을 소화시킨다�. 그러나 사랍들이 여

름에 즐겨 많이 먹지만 생마늘을 장복하게 되연 간이

나빠져 눈이 침침하게 될 것이며 안색이 창백해질 것

이다�. 또한 폐비 �(뼈牌�) 가 상하여 담 �(쩌이생기게되

니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�5이

따라서 마늘은 익혀서 복용하는 것이 좋고 생마

늘을 지나치게 먹을 경우 위액 분비를 억제시키며

�4�3�) �r�.本草鋼目 �J�. 卷二十六 「짧�J�. �(前略�) 짧日 今處處園園種之 每顆六七細 �f�J�J 種-細 좀年便成獨子 햄至明年 �p�.�1�J 復其本옷 �.
�(後略�)

�4�4�) �r�.本草網 �E�l�J�, 卷二十六 「짧�J�. �(前略�) 五月五日採 獨子者 入藥尤佳 �(後略�)

�4�5�) �r�.木草鋼 �E�l�J�, 卷二十六 「원�:�J�. �(前略�) 更앉之 凡十二校 而愈 �(後略�)

�4�6�) �r�.本草鋼目 �J�. 卷二十六 「품�:�J�. �(前略 �) 참乃五 之�- 故許�&說文 調之 �; ‘ �(�,
菜 五 �:�1껴 �I�J표辛 謂其辛윗 흡神代性也 �. �(後略�)

�4�7�) �r�.木草網덤 �J�, 卷二十六 「참�:�J�. �(前略�) 除뼈 毒氣 �(後略�)

�4�8�) 李因允 �r�, 혐君神話의 精神分析 �. �r�J�, .사상겨�1�1�J�, �1�9�6�3�. �1�1�.
�4�9�) �r本草鋼텀 �J�. 卷二十六 「참�J�5�}�1�j 앓 日합���J 、참也 五月五 �B 孫之 �(後略�)

�5 이 徐有쫓 �r�,
�'
林園經濟志�.�J�, 鼎성�L흔 卷第 �- �r大화」此物 性熱氣極 객�u훌훌 極俊美 훨氣까、微�-�f�� �i닮中 �I�J�!�j줬 雖�B�A홉食多於

챔月 但生食久食 傷 �J�J�f 氣 혐텀明 面無짧色又傷뼈傷牌킹�|짧 효뾰�i之

�%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제�9권 저�1�2 호 �1�9�9�7 �-

빈혈을 유발시키기도 하니 자극성이 강한 생마늘을

장기간 먹는 것은 삼가야 한다�. 따라서 陽援之氣를

保命之主로 삼는 少陰 �A에게 적합한 음식이라 할

수 있다
�5�1�)

제사 음식이나 사찰 음식에 마늘을 사용하지 않

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五 菜의 매운 냄새가 정신

을 황홀하게 만들어 본래의 성품을 해치기 때문이

다 �. �5가지 �f숱菜의 내용은 道家나 佛家가 약간씩 서

로 다르기는 하지만 �, 菜를 生食하면 화를 돋구고

익혀서 먹으면 性했이 일어나 정신을 황폐하게 만

들기 때문에 훈채를 먹지 말아야 한다
�5�2�)
고 하여

금하였다 �. 그렇기 때문에 훈채류의 하나인 마늘도

이러한 특정으로 인하여 제례를 지낼 때 삼가도록

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�. 이것에 대하여 우

리 민족의 위대한 자산인 조선왕조실록의 構禮를

잠시 살펴보면

�(전략�) 무릇 散짧라는 것은 �, 일은 평시와 같이 보나 �,
다만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�, 파�부추�마늘�염교

같은 것을 억지 아니하고 �, 조문이나 문병을 하지 아

니하며 �,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�, 형 �(뻐 �) 을 집행하거

나�, 뻐般의 서류에 판정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�,
더럽고 악한 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�5이

이와 같이 여러 제례 때의 금하여야 할 식품들이

열거되었는데 대체적으로 파 �, 마늘 �, 부추 �, 달래 �, 호

파 �, 염교 �, 당파 등이 조선왕조실록의 의례에 빠짐

없이 나온다
�5�4�) 또한 마늘이 성욕 �(性했�) 을 끌어올

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절을 하거나 절개를 지

킬 때에도 역시 마늘을 금하였던 기록이 조선왕조

실록 곳곳에서 보인다 �5�5�)

�(전략�) 技安縣 良女 검史는 그 남변인 �A�A�!�f�! 짧ζ生이

죽으니 �, �1�5 년 동안 물고기와 고기 �, 파�, 마늘을 먹지

않았고�, 세월이 오래 되어 옷이 헤어지연 다시 흰옷

을 입었습니다 �. 그 형제가 그녀의 가난하고 �X씩이

없는것을불쌍히여겨서개가시키고자하였으나굳

이사양하고따르지않았습니다
�5�6�)

성리학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술되어진 〈

束醫壽世保元〉에는 소음인 빼흉뺀 �i寫에 마늘과 꿀을

같이 복용시켰더니 효과가 좋다는 기록 �5�7�)
이 나오는

데 이는 마늘의 신온 �(辛溫�j 한 기운이 대장으로 들

�5�1�) 李濟馬 �r�, 東醫꿇世保元』
�5�2�) ��本草뼈텀 �J�, 卷二十六 「쯤�'�J�.

�(前略�) 五輩則五辛 랩其辛흉 흉神 �f�t 性也 �. 練形家 以�I�J 、풍‘ 大품‘ 표 훌강 胡흉 월五할 �. �)효

家 以 �3�.�1�d�i�i 룹‘ 훌첼 胡홍 훨五회료 佛家 以大품 小풍 興 �i을 �r�.�!�.�� 、 짧‘쩡‘ 월표회 �i 興떻 ���I�] 阿鏡也 雖各不同 然皆辛薰之物 生

食增寶 熟食發 �W�\ 有�U�t�i 훗뚫 故짧之也
�5�3�) �r世宗솔錄���, 世宗 �3年 十月 甲午 �, �(前略�) 凡散짧 治事如故 戰不짧햄 不食횡 월찮 不 �r�'�f�i 喪問흉 不屬聚 不行�:�J�f�I�J 不�%뽑퓨 �I�]

殺文캅 不얽據惡事
�5�4�) �r世宗 �i합싫 �, 世宗 ���n�{ 立年 �A月 �f�J�t 辰�, 世宗 �3年 九月 甲�}갓 �, 世宗 �3年 十-月 �p�;�j 寅 �, �-�t간宗 �6年 六月 풋申 �, 世宗 �7年 -月 ι

협 �, 世宗 �8年 표月 포子 �, 世宗 �1�4年 �t 月 ζ햄 �, 世宗 �1�5 年 五月 며辰�, 世宗 �1�5 年 표月 �E핫 �$�, 世宗 �1�5 年 五月 �U�!�:�. 世宗

�1�7 年 十二月 �F적辰 �, 世宗 �2�0 年 三月 辛표 �, 世宗 �2�1 年 �-�� ζ未�, 世宗 �2�2 年 六月 쫓未 �, 世宗 �2�2 年 六月 己갖�, 世宗 �2�3 年
十月 �E표�, 世宗 �2�4 年 十-月 �E찾辰 �, 世宗 �2�5 年 八月 ζ未�1 世宗 �2�9 年 三月 甲 �[�P�, 世宗 �2�9年 三月 쫓�g�p�, 世宗 �3�0 年 三月

쫓 �g�p�, ��世祖뀔錄�J�-�t�!�!�: 祖�3年 -月 �f핫辰 둥 여러곳에서 보인다 �.
�5�5�) �r端宗향錄』 端宗 �3年 三月 辛명 �, �r�t�t�l�. 宗짜錄』 成宗 �g�n�{ 立年 二月 �F적辰 �, 成宗 �3年 二月 因申 �r�, 줬山君행錄』 했山君 �8年 三月

�T갖 �r�, 明宗 �}�!�{ 앓�J ��져宗 �1�4 年 四月 王寅 둥 여러곳에서 보인다�.

�5에 �r端宗향錄�A�, 端宗 �3年 二月 ζ �E�"
�(前略�) 技安縣良女검史 其.했짧韓ζ生死 十五年不食魚肉흉짧‘ 歲久衣破更著白衣 其

兄弟憐其賞而無子 欲많隊 固짧끼찌삶

�/�0”



�- 마늘 �(大끓�) 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

어가 숭양익기 �(升陽益氣�) 시키기 때문이라 사료된

다 �. 하지만 〈林圍經濟志〉에서의‘꿀과같이 먹으면

죽는다’는 기록�5에과 상반되는데 〈林園經濟志〉에서

는 매운맛이 더 강한 小흙의 경우에 上熱하기 쉬운

소양인이 복용하였을 때의 부작용을 기재하였으리

라 생각한다 �. 현대 실험에 의하면 세균성 이질이나

아메바성 이질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으며 특히 이

질끌 �, 연쇄상구균 �, 디프테리아균 �, 폐렴균 �, 뇌염균 �,
대장균 �, 콜레라균 �, 결핵균 등에 효과가 좋다고 하

여 임상에서도 자주 응용되고 있다는 보고
�5�9�)
가 있

음은 소음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다 �.
냉기 �(冷氣�) 가 온기 �(溫動를 밀어내는 소음병 셜

사는 下利좁水 �, 口中不쥐 �l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마

음이 심란한 증상이 동반된다 �6이 이러한 증상에도

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�.
冷性을 가진 배추를 먹으연 설사하기 쉬운 소음

인의 경우에 辛熱한 마늘을 넣어서 만든 김치를 복

용하면 中쥐�1가 되어 소화 홉수하기가 좋아지는 것

은 다음과 같이 해석 될 수 있다�. 마늘의 항닫 작용

이 양파와 더불어 고등식물중에서 가장 강하여 김

치가 발효될 때 부패되기 쉬운 호기성 미생물을 억

제시키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

다 �6�1�) 또한 생선회나 육회를 먹을 때 마늘을 먹는

까닭도 혹시 부패된 고기를 복용하면 식중독에 걸

리기 쉬우니까 살균 작용이 강한 마늘을 같이 복용

하는 것이다 �. 특히 소음인의 경우 냉 ≪유�) 한 생선회

를 복용할 때 따뜻한 마늘을 같이 먹는 것도 같은

이치일 것이다 �.

�i�l�l�. 결 료르

지금까지 大참 �(마늘 �) 을 小쯤과 비교 고찰하면서

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�.

�1�. 溫性을 가진 마늘을 자연 생태학적으로도 확

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파�, 마늘

등 �A�l�l�i�u�m 속에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파리의

일종인 고자리 파리 �(�D�e�l�i�a �a�n�t�i�q�u�a �M�e�i�g�e�n�)

를 통하여 알 수 있다 �. 곤충 생리학을 한의학

적 시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하나의 방법

이 될 것이다 �.
�2�. 원래부터 재배하던 재래종 小쯤이 수입종인

大쯤에 밀리어 처음에는 같이 식재되다가 점

점 사라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�. 따라서 쯤

이 처음에는 小쯤만을 지칭하고 있었으나 점

차 大쯤 �, �I�J 、흙、을 모두다 가르치는 과정 을 거

쳐서 현재 앓은 大참을 가르치고 있다 �. 문헌
상에서 사라진 小쯤에 대하여서는 異說이 많

아 달래 �, 산달래 �, 산마늘 �, 족지 �, 장신마늘 등

으로 이해하지만 〈劉藥集成方〉에의거하여

‘달래’로보아야 할 것이다 �.
�3�. �<東醫寶盤〉의 〈總험篇 癡훨門〉에 나오는 ‘뼈

는 小쯤이다’라는 문장은 大쯤、을小쯤 �3 로 잘

�5�7�) 李濟馬 �r�, 束醫숍世保元�.�.�I�, ��陰 �A�i�z�. 며뽑 �. 뺨見 �r↓、陰 �A 빼흉 有뽑 敎以大�l원三顆 淸짧半앓 同 �! ’�!�J ‘ 三 �H服 ���I썼
�5�8�) 徐有젖 �, �r�*�* 園經濟志�-�J�, 鼎상�L�t�:�� 第 �- �r�!�J、월�J�. 獨頭참 不 �i�i�J 共짧‘ 食처 �t�A 凡웅�P�f 可쇼 食之傷血 �.
�5�9�) �T新編中짧大짧典�'���, 新文멜出版公司 �, 중화민국 �7�1 년
�6�0�) �r東뽑좁世保元 �J�, �r少陰 �A 뭘受寒 짧寒病論 �J�. �(前略 �) 蓋太陰病뺀합 大陽之뺀 �i휠也 少陰病뻔당 넙中之뺀 �j寫也 太陰病뼈당

�i닮氣 �i쪼 �f융氣�.�.�:�z�j 벤�i횡也 少陰病뺀 �i�� 冷氣遍溫氣之뺀�i힐也 �(中略�) 凡잃 少陰�A病 뺀�i힘初證者 렵�觀於心쩌與不煩也 心煩 �U�I�J

�D�i 룹 而口中不和也 �,�C�, 껴���f�f�i �Q�I�J 口不 �i홈 �f�f�i�i 口中也 觀少陰 �A病 危證者는 �t양觀於짧之有定無定也 欲觀 嚴之有定無定 則必퍼

心之範圍 有定無定也 �(後略�)

�6�1�) 漸編中훗大짧典 �'�.�1�, 新文뿔出版公司 �, 중화민국 �7�1 년

�m
“



�- 시상의학회지 저�1�9 권 제 �2호 �1�9�9�7 �-

못 쓴 착간이기 때문에 ‘뼈는大쯤이다’로 정

정되어야 한다 �. �<東醫寶짧내에서도 흙이 �4 、

쯤을 가르치는 경우와 大拜을 가르치는 경우

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정정 小쯤을 잘 쓰지

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�.
�4�. 민족 탄생 셜화인 단군신화에 나오는 ‘흙二十

校’를 보통 ‘마늘�2�0�7�M
’

로 번역하고 있으나 〈

椰藥集成方〉에서 흙을 ‘月�Z賴伊 �(달래 �) ’로 하

였음에 근거하여 ‘달래�2�0 뿌리’ 로 번역되어야

한다 �.
�5�. 단군신화에 나오는 쯤의 의미는 겨울잠을 자

는 곰과 활동성이 강한 호랑이가 양기 �(陽氣�)

가 왕성해지는 端午에 채취한 熱性인 쯤을 陽

數의 극치인 �2�1 일 동안 어두운 동굴에서 동물

성과 야수성을 물리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�.
따라서 호랑이는 견디기 어려워 포기하였고

곰은 女 �A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�.
�6�. 마늘이 性愁을 일으키며 정신을 흥분시키기

때문에 佛家나 道家에서 금하는 五 菜 중의

하나이며 제례를 지낼 때 금하는 음식이 되는

까닭이다 �. 따라서 적당량을 익혀서 섭취하연

소음인의 경우 좋으나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

태음인이 날 것으로 과량을 복용하면 부작용

이 나타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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